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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소나무 그림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조선시대 산수화에
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군신화의 당산나무,고구려시대의 진파리 1호분
북벽의 벽화와 문헌에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소나무 그림은 아마 신라시대
솔거가 황룡사 벽에 그렸다는 <노송도(老松圖)>일 것이다.비록 작품은 전
하지 않으나 사실적인 묘사와 표현에서 비롯된 신비로운 이야기는 줄곧 회
자되고 있는 터이다.우리문화에서 소나무는 단순히 조형미를 떠나서 또 다
른 의미를 지닌다.
소나무는 한민족의 다양한 정신적 문화요소인 사상,종교,문학,미술속에
서 자리 잡아왔다.소나무는 성주신으로 신화에 나타나고 무속이나 민속에는
동신이나 수호신으로 나타난다.또한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
하였으며 추운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꿋꿋한 생태에서 인간
의 고귀한 가치로 여겼던 절개와 지조 등 군자의 덕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문집류에 나타나는 소나무그림에 대한 묘사
방법,즉 회화소재로서 볼 때 落落長松,老松,古松 등 다양하다.이렇게 묘
사되는 소나무의 형태감 즉 그 힘과 변화감 있는 자태와 운치가 회화미에
적합한 점을 알 수 있다.바로 이러한 형태감과 이미지가 부합되어 소나무의
회화적 요소의 내력이 생겨난 것으로 이해된다.결국 소나무는 회화에 있어
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素材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후기 소나무 그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을 볼
수 있다.그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선(鄭善)은 사생을 통해 대상을 완벽히
구현할 줄 아는 사실법적 눈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겸재송’을 창안했고,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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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경 묘사로 보이는 독립된 소재나 화면의 주제로서의 소나무가 나타난
것도 있다.<사직노송도>,<노송영지>,<송석도>등의 작품이 그것이다.
능호관 이인상의 <설송도>,<검선도>에서 보여지는 소나무는 추운 겨울
에도 시들지 않고 고고한 자태와 형상을 유지하는 유교적 절개와 지조의 상
징적 매체로서 표현되었다.
고송유수관도인 이인문은 조선후기 남종화에 흔히 쓰이는 정형화된 소재
인 <송계한담>을 자신만의 독특한 구도와 필치로 이 분야에 새로운 경지를
창출하였다
추사 김정희 <세한도>에서 제주 유배의 절실했던 실존적 경험을 남종화
의 조형적인 핵심과 결합시켜 더욱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경계로 환원시킨
뒤,이를 오랜 공력(功力)이 쌓인 서예적 필치로 사출함으로써,매우 개성적
이고 격조 있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묘경을 실현했다.
朝鮮時代 後期 산수화에 나타난 소나무 표현양식을 토대로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회화 영역의 예술적 가치와 우리 선인들의 미의식이 그
대로 전해진 소나무 그림의 사색과 의미탐구를 통해 미의식을 논하여 오늘
의 미술에 자양을 갖게 하는데 본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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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소나무는 한민족의 다양한 정신적 문화요소인 사상,종교,문학,미술 속에
서 자리 잡아 왔다.소나무는 성주신으로 신화에 나타나고,무속이나 민속에
는 동신이나 수호신으로 나타난다.또한 소나무는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였으며,추운 계절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은 소나무의 꿋꿋한 생태에서
인간의 고귀한 가치로 여기던 절개와 지조 등 군자의 덕에 비유되기도 하였
다.또한 소나무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이나 탁월한 상징성으로 전통회화에서
즐겨 다루어져 온 소재이다.연구에 의하면 소나무는 전통회화에서 가장 잦
은 빈도로 나타나게 되는 수목이라 한다.일반적으로 동양의 전통회화에서는
소재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그것은 바로 비덕의 심미
이다.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생태적 특징이나 형상요소를 통하여 인가의 품
성이나 덕성을 표현해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만약 비덕의
덕목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것이 비록 아름답고 기이하다고 하더라도 표현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마련이다.전통회화의 감상은 바로 이러한 비덕의 상징
성과 함의를 여하히 파악하고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소나무가 그토록 잦은 빈도로 전통회화에 등장함은 바로 소나무
가 지니고 있는 조형적 아름다움 이외에도 일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나무의 다양한 수형의 생태와 형태를 이해하고,상징적
의미와 소나무만이 지니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리
고 문인화의 특성과 개념을 파악하여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가급적 작품 및
자료인용을 제한된 범위에서 그 유형을 살펴보면
1.겸제 정선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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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인상의 소나무
3.고송류수관도인 이인문의 소나무
4.추사 김정희 소나무
즉,우리나라 소나무 그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각 시대별 작
가들을 분류 연구하였다.또한 우리나라 특유의 소나무 그림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한국적 소나무 품격과 운치를 찾아내는데
회화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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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소나무의 어원과 상징적 의미

소나무는 일명 솔․송목(松木)․송수(松樹)라고도 불린다.우리말에서 소나
무는 본래 ｢솔+나무｣의 합성어로서 ｢불+삽→부삽｣,｢아들+님→아드님｣의 형
태와 같이 본래 ｢솔｣이었는데,‘ㄹ’이 탈락되어 ｢소나무｣로 된 것이다.
고대 우리의 조상인 동이족은 소나무를 뭇나무 가운데 으뜸으로 여기고
숭배하여 왔기 때문에 ‘솔’이란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의 ‘수리’가 축약되어
｢술→솔｣의 형태로 변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한시대에 마을마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소도는 곧 ‘솟대’를 한자로
취음표기한 것이다.‘솟대’는 장대 위에 한 쌍의 새를 나무로 조각하여 얹혀
놓았기 때문에 조간이라고도 일컫는데,마을 어귀에 세워 잡귀의 침입을 막
는 수호신적 구실을 한 것이다.
근래까지도 굿을 할 때 신장대는 반드시 소나무의 맨꼭대기 가지를 잘라
만들었다.그러므로 ‘솟대’는 높이 솟아 있는 장대라는 뜻도 있지만,｢솔｣곧
소나무로 깍아 만든 장대라는 뜻도 겸하고 있을 것이다.
｢솔｣의 자형을 한자에서 찾아보면,은대의 갑골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주
대의 금문에서 ｢ ｣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이 글자는 곧 ｢木｣과 ｢公｣
의 합체인 형성자로서 ｢公(공)｣의 음에서 ｢송｣으로 변음되어 ｢松(소나무 송)｣
자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한자에서 ｢公｣이 성부로 쓰인 글자로 ｢訟(송
사할 송),頌(기릴 송),彸(당황할 송)｣등에서도 ｢송｣으로 발음된 것을 보면,
이른 시대부터 ｢公(공)｣이 ｢송｣으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때 ｢公｣은
곧 공작으로서 벼슬의 으뜸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무중의 으뜸이라는 뜻도
겸하고 있다.이는 우리말의 ｢수리>술>솔｣과 같이 변천된 뜻과도 상통한다.
｢송(松)｣의 자음인 ｢송｣도 ｢솔｣에서 연원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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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에서는 ｢송｣을 ｢마쓰｣라고 하는데,상록침엽수 가운데 키가 크고 오
래 사는 나무라는 뜻에서 신이 내리는 나무라고 여긴다고 한다.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말의 신을 맞다의 ｢맞｣에서 곧 ｢마쓰｣라는 말이 형성된 것 같다.
이처럼 소나무는 한․중․일 모두 생명의 근원과 맞닿아 있으며,신의 통로
역할도 하고,그 품계도 나무 중에서는 가장 놓은 대접을 받고 있다.

둥근 보름달을 쳐다보면 원만하고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받고,반달을 바라
보면 깨끗하고 다소곳한 여성의 느낌을 받는다.그런데 초승달을 보면 매우
차다는 느낌을 받는다.이처럼 같은 대상이라도 그것을 모양새나 때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다.이렇게 어떤 사물에 상징성을 부여해 놓고,그 상징성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다.
소나무에 대한 상징성도 당연히 다양하다.예로부터 선비들이면 누구든지
지켜야 했던 지조․절개․충절․기개 같은 언어들이 바로 소나무의 대표적
인 상징 언어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성삼문은 이 시 속에서 금세 녹아 없어질 눈을 간신배로,변하지 않는 기
개와 지조를 나타내는 낙락장송을 충신으로 상징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소나무는 왕실의 생명수로 나타난다.나라 일을 보는 임금이
앉는 자리 뒤편에는 <일월산수도>가 걸려 있는데,거기에서 해와 달은 왕과
왕비를 상징한다.화면 가득 찬 산은 왕실의 존엄을 나타내므로 일명 곤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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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부른다.그림 속에는 천계(해,달)와 지계(산,바다)그리고 생물계(소나
무)가 망라되어 있는데,거북․학과 더불어 영생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충
분히 상상할 수 있다.이들은 십장생1)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장수의 상징
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논어� 자한편에 ｢추운 겨울이 된 뒤에야 송백의 푸름을 알 수 있다｣고
했다.이는 변하지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은 황제부터 전한의 무제까지 역대 왕조의 사적을
기전체로 기술했는데,이것이 기원전 91년경에 완성된 �사기�2)이다.이 책에
｢송백은 백목지장으로서 황제의 궁전을 수호하는 나무다｣라고 했다.이 세기
적인 명저에 소나무를 국가기관의 최고 수호신으로 밝혀 놓았다는 것은 그
만큼 상징성의 의미가 높고 폭이 넓고 깊다는 뜻이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시각을 얘기할 때 객관적인 표현과 함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사물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
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래로서 상징성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작업 또한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빛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금․은지를 이용한 기법들이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징은 고대 범신론적 우주론의 입장에서는 참되거나 신적인 것을,관념론
적 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인 것이나 비합리적인 것을,경험론의 입장에서는

1)십장생도:동양에 있어 영원히 죽지 않거나 오래 사는 것으로 여겼던 열 가지 즉,해․산․물․
돌․구름․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을 소재로 한 그림.이들 십장생은 중국의 신선사상
(神仙思想)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일찍부터 예술의 주된 소재로 사용되었다.이들 열 가
지 모두는 함께 그려지기도 했지만 몇은 독립된 소재로도 발전하였다.소나무․사슴․학 그리고
돌을 그린 괴석도(怪石圖 )가 대표적인 예이다.이들 소재는 궁중에서 화원(畵員)들에 의해 화려
한 채색의 진채(眞彩)를 사용한 병풍(屛風)등 장식화의 대작으로 제작되거나,민화 및 도자기를
비롯해 각종 공예품의 문양으로 등장되기도 하였다.

2)司馬遷,史記.한의 사마천이 황제로부터 한의 무제까지 역대 왕조의 事跡을 紀傳體로 적은 역사
책.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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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인간적인 것,자연법적인 것,원형적인 것을 의미한다.상징은 자연적 상
징(예를 들어 빛은 진리의 상징)과 관례적 상징(예를 들어 십자가는 기독교
의 상징)등으로서 언어,신화,종교,철학 등의 문화 영역과 사회 전반에 걸
쳐 사용된다.예술적 상징법의 분석과 해석은 도상학에서 상징의 정신사․문
화사․형식사적 연구,예술의 정신분석 및 기호(sign)로서의 상징은 기호학
적 연구에도 영향을 끼쳤다.미술에서는 전통적인 상징들이 그대로 쓰일 뿐
아니라,예술가에 의해 새로운 상징이 창조되기도 한다.3)따라서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한 예부터 내려온 생활 철학이나 어떠한 사고,또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소나무에 대해 다양한 상징성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정신생활의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에 담았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주변은 무수한 상징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나무도 이러한 상징들 중 하나로 사람들의 생활공간 속에 공존하고 있었
다.그런 가운데서 소나무는 다각화 되고 세분화된 해석의 과정을 거쳐 그
의미하는 내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언어,예술,민속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소나무가 가진 의미가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집단적인 가치
감정과 통념에 의해 해석되고 인문화된 것이라고 할 때,그것을 읽어내는 일
은 곧 우리조상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그리고 욕망의 단면을 밝히는 일과
도 연결되는 것이다.4)이러한 의미와 상징적인 표현은 본인의 작업ㅂ을 고
찰하고 정신세계까지도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다.소재로서 선택되어진 소나
무는,어려서부터 흔하게 접해본 나무이지만 굽은 등걸과 갈라진 표피는,우
리네 삶의 질곡과 같은 인상을 풍긴다.또한 문화 정체성의 부제에 대한 반

3)월간미술 편집부,｢세계미술 용어사전｣전게서 p.227.
4)허균.｢숲과문화총서 12｣.(서울:수문출판사,2004)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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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소나무를 생각나게 하였다.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소나무의 상징성은 큰 의미를 줄 것이다.따라서 다각적인 해석
이 요구되므로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문화 속의 소나무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꽃과 나무들이 존재한다.그런데 우리의 옛
사람들은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사군자(四君子,梅蘭菊竹)5)와 세한삼우(歲
寒三友,松竹梅)6)를 특별히 애호했다.그 이유는 이들 나무가 다른 것보다
아름답다거나 실용적 가치가 높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던져주는 특
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소나무만 따로 떼어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이
다.그 많은 소나무 중에서 어떤 것은 잘라 내도 별 탈이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어떤 소나무는 베어 내었다가는 온 동네에 날 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그 이유는 그 소나무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소나무로
존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소나무가 가진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소나무가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여한 것이다.그래서 소나무가 지닌 의미를 읽
어 내는 일은 결국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고의 틀 속에서,또는 어떤 관점에
서 자연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선인들은 자연을 보되 가까
이 가서 객관적,미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보았다.소나무의 실제 형태나 크기,또는 잎사귀의 수 등을 객관적으로

5)명대의 陳繼儒가 지은 ｢매난국죽사보｣에 처음 나오는 말로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의 자연식
물이 지닌 예술적 특성을 덕망 있고 학문적 소양을 갖춘 군자에 비유하여 부르면서 생긴 독특한
예술분야이며 사군자를 말할 때 흔히 매,난,국,죽의 순서로 말하는 것은 춘하추동의 계절을 기
준으로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6)추위에도 잘 견디는 세 나무,즉 송,죽,매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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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는 데는 무관심했고,그런 개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오히려 소나
무를 취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즐겼던 것이다.
옛 사람들은 정신생활의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에 담았다.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주변은 무수한 상징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나무도 이러한 상징들 중 하나로서 사람들의 생활공간 속에 공존하고 있
었다.그런 가운데서 소나무는 다각화되고 세분화된 해석의 과정을 거쳐 그
의미하는 내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언어,예술,민속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쳤다.
소나무가 가진 의미가 한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집단적인 가
치 감정과 통념에 의해 해석되고 인문화된 것이라고 할 때,그것을 읽어내는
일은 곧 우리 조상의 정신세계와 사고방식,그리고 욕망의 단면을 밝히는 일
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2.우주목으로서의 소나무

나무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상징들 중의 하나이다.나무는 생명의 구현물
이며,세 영역(하늘,땅,바다)의 통합점이며,전 우주가 그 주변으로 조직화
되는 세계축이다.7)그런데 각 문화권에 따라 세계축,즉 우주목의 의미가 부
여된 수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예컨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견되는 우주목은 종
려나무이고,겔트인과 고대 스웨덴 사람들은 오크나무이다.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나무가 신단수이고,그런 의미가 대입된 나무들 중 대표적
인 것이 소나무라 할 수 있다.

7)대이비드 폰태너 ,<성장의 비밀>,문학동네,2003,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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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삼성각 또는 산신각에 봉안된 산신도를 보면 백발노인과 그를 호
위하듯이 앉아 있는 호랑이,그리고 배경 구실을 하는 소나무,이렇게 3가지
요소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때로 시자 한두 명이 산신에게 공물을 바치거나
시중드는 모습이 추가된 경우도 있으나,이것은 산신도의 성격에 별다른 영
향을 끼치지는 못한다.산신도를 민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것은 필
력을 갖춘 화승들이 정해진 도상에 의거하여 그린 불․보살이나 신중탱화와
는 달리 비교적 자유스러운 형식과 치기 어린 표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산신도는 보통 민화처럼 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하
는 장식미술품이 아니라,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하는 일종의 무화적 성격을
가진 그림이다.
우리가 산신도에서 주목하는 것은 산신의 뒤에 서있는 늙은 소나무이다.
산신도에서는 소나무 이외의 다른 수종의 나무가 등장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산신의 거처가 깊은 산속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라면 배경을
숲의 형태로 묘사해야 옳을 것이다.그러나 산신도에서는 숲이 아니라 단독
으로 서있는 노송만을 강조해서 그리고 있다.이것은 산신도의 소나무가 다
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소재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환웅이 지상에 하강할 때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
왔다고 한다.신단수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시키는 매개자인 동시에 분리자이
다.신단수는 세계수 또는 우주수이고,생명수이기도 하다.8)무속에서는 당
산나무가 신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들의 세계인 땅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면
서,그 두 세계 사이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당산 나무는 인간의 뜻
을 하늘에 전달하는 통로 구실을 함과 동시에 하늘의 신지가 땅에 전달되는

8)김헌선,｢단군신화의 신화학적 연구｣,｢한국민속학｣30,91998)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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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가 되는 것이다.
민간에서 생각하는 산신의 원형은 호랑이이고,호랑이가 인격화 된 것이
산신도에 보이는 선풍도골 노인이다.산신은 서민들이 소원하는 바에 따라
재액을 물리쳐 주고,풍작을 이루게 해주며,생의 이득을 얻게 해준다.한국
무속의 한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산신 신앙의 원류를 단군시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그렇다면 산신도의 소나무는 우주목
의 성격을 지닌 신수의 상징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역사가 오래된 마을에는 으레 주민들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
무들이 많다.피서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거나,마을 사람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정자나무,성현,위인들이 심었거나 특별한
사건 등으로 인해 위계(位階)가 주어진 명목(名木)이 있다.이처럼 마을 공동
체 주변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마을사람들
이 가장 아끼고 신성시 하는 나무는 역시 마을의 신목(神木)인 서낭나무이
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160호 곰솔은 지금도 우주목의 의미
를 가진 소나무로 존재하고 있다.조선시대에 제주목사가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제(天祭)를 올렸는데,오르는 길이 험하고 일기가 불순하여 그 시행이 어
려웠으므로 가까운 곳에 산천단을 짓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사람
들은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 사회에 내려올 때에는 일단 제단이 마련되어
있는 근처의 가장 큰 나무를 타고 내려온다고 믿었다.이곳 곰솔도 산천단
천제와 관련해서 하늘신이 내려오는 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한라문화제 때가 되면 이 곰솔아래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9)

9)문화재청편,｢자연문화재지도｣,2000,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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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수의 상징형으로서의 소나무

옛 선비들은 비롯한 지식인들은 관조와 사색을 거쳐 소나무자체라기보다
도 인간적으로 해석된 소나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하였다.
선비나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 등 유교적 윤
리와 조응하는 상징물이었다.그러나 평범한 서민들에게 있어서 소나무는 지
조나 절의가 아니라 장수의 상징물로 인식되었다.그러나 평범한 서민들에게
있어서 소나무는 지조나 절의가 아니라 장수의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소나무가 장생,혹은 장구(長久)의 상징물로 파악된 가장 오래된 예를
『시경』소아(小雅)의 「천보(天保)」시에서 찾아 볼 수 있다.「천보」시 중
에 “소나무 잣나무 무성하듯이 임의 자손 무성하리”10)-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소나무가 지니고 있는 장생수로서의 속성을 인간사에 조응시킨 최초의
예이다.
굳이 고전(古典)에 기록된 사례에서 연원을 찾지 않더라도 소나무가 지닌
상록의 속성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장생의 상징형으로 인식케 하는데 충분한
것이었다.소나무의 생태적 속성이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송수천년,
혹은 송백불로라는 관념을 성립시켰다.소나무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일반화
되면서 언어생활과 민속 예술 등 여러 방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민속 예술 분야에 있어서 장수의 상징형으로 그려진 대표적 사례는 민화
<십장생도>와 <오봉산일월도>11)도판 1에서 찾아 볼 수 있다.먼저 <십장

10)�시경� ｢천보｣,“如松柏之茂 無不爾惑承”
11)오봉산일월도:일월도(日月圖)․일월오봉산도(日月五峰山圖)․일월오악도(日月五岳圖)라고도 한

다.비교적 큰 규모로 궁궐 어좌 뒤,임금의 초상인 어진을 모신 진전이나 혼전 등에도 비치되
었다.조선 후기에는 항간에서도 일종의 장식화로 민화의 범주에서 그려지기도 하였다.화면의
대부분을 점하는 다섯 개의 큰 봉우리와 그 아래 소나무․폭포․파도,상단 좌우에 해와 달을
포치시켜 좌우균형을 갖춘 매우 도식적인 그림이다.임금은 천명을 받아 삼라만상을 통치함을
나타내며,하늘의 보살핌으로 자손만대로 왕실과 나라의 무궁함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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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도>에 등장하는 소나무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나 이인문의 <설송도>
등의 소나무와는 성격이 근본부터 다르다.<세한도>나 <설송도>의 소나무
는 유교적 절의의 상징형으로 그려진 것이지만 십장생도류 그림의 소나무는
수명장수라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의 상징형으로 그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십장생 도류의 그림에서는 소나무가 단독으로 그려지는 경우
가 드물다.소나무에 앉은 학,소나무 주위를 선회하는 학,수석,사슴 등이
함께 그려지는 것이 보통인데,소나무와 학이 함께 하면 <송학도>,암석과
함께하면 <송석도>,사슴과 함께 하면 <송록도>가 된다.이처럼 소나무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여타 장생물과 함께 그려지는 것이 민화의 특징이자 사
의적인 소나무그림과 구별되는 점이다.
<십장생도>는 해마다 정초에 세화로 제작되었으며,조선시대 궁중에서 치
러진 혼례인 가례나 수연인 회갑 등의 잔치에 크고 화려한 <십장생병풍>이
펼쳐졌다.도화서에서 그린 세화나 병풍 등은 궁의 각 전과 종실․신하 등에
게 하사되면서 <십장생도>가 민간에까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다.
장생수로서의 소나무를 그린 <십장생도>류 그림은 민화로 분류되는 그림
이다.그러나 사대부나 지식인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세한
연후지 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 松柏之後凋)”의 뜻을 음미하며 고답(高踏)을
추구하던 선비들도 십장생병풍을 사랑방에 둘러치기를 좋아했고,친구의 칠
순이나 회갑을 기념하여 ‘연년익수(延年益壽)’등 길상 문구를 쓴 소나무그림
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던 것이다.고려의 이색(李穡)은 그의 『목은집』<세
화십장생>에서,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발생이나 기원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고 명․청 시대에는 거의 사
용되지 않았다.현재 중국이나 일본에 소수 남아 있는 작품은 한국과는 묘사와 채색면에서 많
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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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언덕에 한 그루 소나무가 있는데,늙은 내가 옳겨 가서 다시 겨
울이 오네.더구나 이 용만(龍巒)조곡령에 구름 속에 푸르고 푸르러 스
스로 묵직해라.”

라고 쓴 것만 보아도 <십장생도>가 선비들의 생활공간 장식용으로 애호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아무리 유교적 절의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선비라 해도 현실 생활 속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외면할 수 없었던
까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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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소나무 그림의 표현양식

1.솔잎 표현방법

솔잎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는
검은 먹선 만으로 표현하는 경우이고,둘째는 녹색 선만으로 표현하는 경우,
셋째는 검은 먹선과 녹색 선을 겹쳐서 표현하는 경우이며,마지막은 검은 먹
선으로 표현하고,바탕에 녹색 선염을 구사하는 방법이다.이 네 방법의 차
이는 검은 먹만으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녹색으로 표현 하는가 그리고 녹색
을 의도하는 경우에 녹색을 선염으로 표현하는가 아니면 선으로 표현하는가
에 있다.
조선초기,중기 그림에서 산수 속에 그려진 소나무의 경우 솔잎은 차륜
법12)으로 그리되,녹색의 선염 없이 먹만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다.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김명국(김명국 17세기활동)의 <고사관화도(高士觀畵圖)>,고려
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경윤(李慶胤 1545～1611)의 산수인물화첩속의 <송하
대기도(松下對棋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흥효(李興孝,1537～1593)의
<추경산수도(秋景山水圖)>등에서 이러한 표현이 보인다.푸근 선염을 가미
했더라도,차륜법으로 그려진 솔잎은 매우 일률적이어서 사실성을 전달하지
못한다.실제 소나무의 푸른 빛을 묘사하기 위하는 것은 포기되고,반복되는
패턴처럼 익숙하게 그려졌던 것으로 보인다.솔잎은 그 사실성을 잃고 밤송
이처럼 표현되었다.이러한 특징은 호암미술관 소장 김시(김시,1524～1593)
의 <동자견려도(童子牽驢圖)> 도판 2,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작가미상<원숭

12)솔잎을 바퀴처럼 사방으로 퍼지는 선으로 그리는 기법을 말한다.위쪽으로만 솔잎의 표현을 하
는 경우는 반차륜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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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소나무>에서 극단적인 정도에 이르렀다.먹만을 이용해 차륜법으로 묘
사된 무성한 솔잎 표현으로 인해 실제 소나무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
었다.
이와는 달리 솔잎의 푸른빛을 표현하고자 차륜법의 먹선과 녹색 선을 겹
쳐 그린 경우가 있다.이런 표현방식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상좌(李上佐,
1465～?)의 <박주삭어(泊舟數漁)>에서 확인되며,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조선후기가 되면,푸른 선염바탕 위에 먹선으로 차륜법의 솔잎표현을 한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傳)진재해(秦再奚,1691～
1769)<월하취적도(月下吹笛圖)>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이제는
먹만으로 솔잎을 그린 예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인상의 <검선도> 역시 겹쳐 표현한 예이다.실제 소나무의 솔잎은 푸른
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그림으로 그려질 때에는 푸른 선만으로 이루어진
예는 전혀 없다.푸른색을 표현하기 위해 먹선을 겹쳐 표현한 것은 어떤 이
유에서일까.필자는 먹선을 이용함으로써 솔잎의 직선미와 날카로운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즉 강하게 쭉쭉
뻗은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또한 남종화풍이 유행하면서,개성적인 소나무 표현이 늘어났다.차륜법이
나 반차륜법이 아니라 대략적인 간소한 화풍의 소나무의 표현을 볼 수 있는
데,개인소장 윤제홍의 <송하관수도>,개인소장 이방운의 <송하한담도>에
서 솔잎은 푸른 선염과 먹선으로 그려졌는데,매우 듬성듬성 간략하게 표현
되었다.
또한 이 외에 겸재 정선은 겸재송이라고도 불리는 T자형 소나무를 창안하
여 여러 화가들에게 형향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이러한 T자형 소나무는 금
강산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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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기와 가지의 표현방법

그림 속에 등장하는 줄기표현 양식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조선초기에서 중기에 그려진 소나무는 화가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서로
유사한 수지법으로 그려졌는데,가장 대표적인 예로 안견의 <사시팔경도>를
들 수 있다.이 그림에는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두 그루가 있다.
본래 소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바위 틈이나 절벽,모래땅에서 잘 자란다.
소나무는 양성의 나무로 건조하거나 지력이 낮은 곳에서 견디는 힘이 강하
다고 한다.이렇게 살기에 부적합한 척박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다른 나무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굴곡의 조형미를 가지게 된다.
왼쪽 바위에서 오른쪽 위로 자라난 소나무는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가 좌
우로 뻗어나가고 있는데,가지가 오른쪽으로 먼저 뻗고,좀 더 올라가 다시
왼쪽으로 꺽어져 뻗어나가고,다시 좀더 올라가 정상 부분에서는 오른쪽으로
다시 꺽어져 뻗어나가는 형상이다.이렇게 번갈아 좌우로 여러 번에 걸쳐 가
지가 각도를 주며 꺽어져 수평으로 뻗어가는 묘사,쌍송의 구조,그리고 윤
곽선을 위주로 하고 소나무 껍질의 묘사는 두드러지지 않게 점이나 짧은 선
으로 표현한 것 등은 동시기 다른 그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전
(傳)양팽손(梁彭孫,1488～1545)의 <산수도(山水圖)>(국립중앙박물관)나 이
징(李澄,1375～1435)13)의 <연사모종도(煙寺暮鐘圖)>(국립중앙박물관)등에
서 모두 동일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이들 그림에서 소나무는 왼쪽 하단
에 위치한 바위 틈새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뻗어 있다.중국 당대 왕유가 “땅
위에서 자란 것은 뿌리가 길고 줄기가 바르며,돌 위에서 자란 것은 구불구

13)이경윤의 서자로 화원이었는데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그림을 좋아해서 이징의 그림을 가지고
장난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인조 가까이 있던 이징으로는 궁안의 그림을 많이 대했을 것이고
각체에 능하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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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굽어 있고…”라고 하였듯이14)이들 나무에서 뻗어 나온 가지는 심하게
꺽여 묘사되었다.이러한 전체적인 소나무의 구도와 잔가지의 묘사는 조선중
기 김시의 <동자견려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조선초기의 이러한 산수 속 소나무 표현과는 달리,소나무가 중점적
으로 부각되어 그려진 전(傳)이상좌(이상좌,1465～?)의 <송하보월도(松下
步月圖)>15)도판 3에서는 좀 더 소나무 본연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하고자 했
던 것으로 보인다.처진 소나무를 표현하고 있으며 절벽위에 위태롭게 서있
는 모습,바람에 나뭇가지가 날리는 모습이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초기,중기에 그려진 대부분의 소나무와 달리 이 그림에서 소나무는 산수 속
의 경물로서가 아니라,그 자체가 주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이
그림에서 소나무는 매우 크게 그려졌으며,몇 번의 굴곡을 지으며 위로 솟아
있다.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도 훨씬 수적으로 많다.솔잎의 표현도 차륜법
이 아닌,실제 솔잎의 모습에 좀 더 다가서 있다.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
을 감안할 때,전 이상좌의 <송하보월도>에서 주제는 소나무 밑의 인물이
아니라,소나무 자체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전반기에는 크게 그려진 소나무가 많지 않아서 인지도 모르지만,나무껍질
의 묘사는 윤곽선을 그리고 점을 찍듯 마무리한 정도이다.
이에 반해 조선후기가 되면,나무 표피의 묘사가 좀 더 구체화된다.나무
둥치를 표현할 때에는 비교적 사실적인 표현을 의도하여 윤곽선을 진하게

14)왕유,｢산수론｣,김정희,｢조선후기 회화의 수지법 연구｣,｢동악미술사학｣창간호,p.161에서 재
인용.

15)노예 출신으로 화원이 되었던 16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이상좌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이 그
림은 남송대 마하파의 화풍을 수용하여 그려진 조선 초기 그림이다.이 그림이 이상좌가 그린
것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잇지만,분명한 것은 조선 초기에 그려졌으며,마하파 화풍의 수용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사실이다.자연경물의 일부만을 화면의 한쪽 구석에 그리는 일각구도,근
경에 중점을 두고 원경을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처리한 점,심하게 각진 소나무의 표현 등은 모
두 주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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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안쪽에 어류의 비늘처럼 동글동글하게 질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의도적인 윤곽선 대신에 동글동글한 표현을 연이어서 자연스럽게
윤곽선 처리를 하였다.독일 오틸리엔 수도원 소장 정선의 <함흥본궁송도>,
호림박물관 소장 김홍도16)의 <송하노승도(松下老僧圖)>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사실적 표현 대신 필묵의 운용을 중시하여,추상적인 미감을 표현하
기도 한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선(鄭敾,1676～1759)의 <고송도(枯松
圖)>에서 보이듯이 윤곽선만을 구사하고 질감표현을 생략한 것에서부터,호
암미술관 소장 정선의 <노백도>에서 보듯이 반복되는 필선으로 실제 나무
의 질감표현을 대신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소나무 그림을 많이 남긴 화가로는 정선,이인문,이인상,김홍도,
정수영 등이 꼽힌다.그 가운데 이인상은 말년에 설성(雪城)이라는 곳에 ‘종
강모루’라 이름지은 정자를 짓고 은거하였는데,사촌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대와 소나무 사이를 파헤치고 조그만 정자를 지었네.봇물을 끌
어당기어 못을 만들고 둘러싸인 산이 제대로 담처럼 되어서 거닐
며 즐기기에는 매우 알맞은 곳이나 함께 노닐 수 있는 친구나 형
제가 없는 것이 유감일세.17)

라고 하였다.대와 소나무 사이에 지은 정자는 곧은 절개와 변치 않는 지
조의 상징인 대와 소나무처럼 살고자 하는 이인상의 바램이었을 것이다.이
인상의 소나무에 대해서는 윤제홍(尹齋弘,1764～1840)이 <송하소향도(松下

16)金弘道(1745～1806이후)조선후기의 대표화가.안견,정선,장승업과 함께 조선시대 4대 화가로
꼽힌다.김홍도는 거의 모든 분야의 그림을 뛰어나게 그렸는데,특히 진경산수화,풍속화,인물
화에 뛰어났다.또한 그 밖에도 동물화,초상화,기록화,불화에 이르기까지 못 그리는 분야가
없다시피 하였다.그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풍속화로 이름이 높은데,서민의 풍물과 생활 정경
을 특유의 인물 묘사와 구도로 잘 표현하여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을 많이 남겼다.

17)임창순,｢이인상 수간｣,｢미술자료｣14호(1970),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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燒香圖)>의 화제에서 “능호관 이인상은 매번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향을 피
우면서 혼자 않아있는 노인을 즐겨 그렸는데,어찌하여 그가 자주 이런 그림
을 그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18)이인상 소나무는 <설송
도>로 대표되는데,그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과 <송하관폭도>등에서처럼 ‘관
폭’하는 인물과 함께 그려지기도 하였다.
이인문은 자신의 호를 ‘고송유수관도인(古松流水館道人)’으로 삼았던 것에
서 시사하듯 소나무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있었다.그이 소나무 그림에 대하
여는 다음과 같은 당대의 찬사가 전한다.

“내가 일찍이 내성에서 이공(李公)이 소나무 그리는 것을 보았는데,운
필이 임리(淋漓)하여 일흔 노인의 필 같지 않았다.잠깐 사이에 그 꼬불
꼬불 굽고,높이 솟은 줄기와 맑고 깨끗한 푸른 비취색 잎을 이루어 내
니,그 우뚝 솟은 모양이 참모습과 흡사하여,사람들이 그를 신필이라 불
렀다.”19)

이인문이 나이 70이 되어서도 혼연의 힘을 기울여 소나무 그림을 그렸음
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이인문이 소나무와 관련하여 가장 즐겨 그린 소재
는 “송하한담(松下閑談)”이다.
또한 지우재 정수영(鄭遂榮,1743～1831)에 대해서도 “산수와 소나무를 그
리는 화가(畵山水松)”라는 언급이 전한다.20)정수영의 소나무 그림은 여러
점이 현전하고 있는데,�芥子園畵傳�21)을 그대로 임모한 서울대학교 박물관

18)권윤경,｢윤제홍(1764～1840이후)의 회화｣(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95),p.31
권윤경은 논문에서 소나무 아래에서 향을 피우는 노인의 모티브를 은자의 삶을 나타내는 도상
으로 보았다.

19)유재건,�이향견문록� ｢이고송류수관인문｣정선아,｢조선후기 산수화에 나타난 소나무 그림 연
구｣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석사학위 논문,(2004),p.32에서 재인용.

20)｢청구서화보｣에 기록되어 있다.진홍섭 편,｢한국미술사자료집성｣6,(일지사,1998),박정애,｢지
우재 정수영의 산수화 연구｣(미술사학연구 235,1999),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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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쌍송도>,소나무 숲을 표현한 개인소장<송림도>,초상화 대신 소나
무 그림을 그려 준 <고송산계도>등이 있다.
한편,간소하게 솔잎을 표현하던 남종화풍의 소나무는 나무줄기에서도 양
쪽 선 두 개로 마무리하고 나무껍질의 느낌은 그다지 중요하게 표현하지 않
는 경향을 볼 수 있다.두 줄의 간략한 선만으로 나무줄기를 표현하고 있으
며,소나무 껍질의 표현은 성글게 찍은 점으로 대신하였다.솔잎은 칫솔처럼
가지런하고도 짧게 위로 향한 모습이다.

21)�芥子園畵傳�은 沈因伯이 家傳되어 온 李流芳(1575～1629)의 화보를 王槪(1645～1710)에게 증보
및 편집을 의뢰한데서 발단이 되었으며 모두 3집으로 이루어진 동양화 기법에 관한 책이다.제
1집은 산수,제 2집은 蘭,竹,梅,菊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3집은 화훼,초충,화목,조수 등으
로 꾸며져 있다.제1집은 1679년에,제 2집과 제 3집은 1701년에 각각 다색목판으로 찍혀졌다.
이 목판을 판 곳이 남경에 잇는 ‘芥子園’이라는 별장이어서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다.중국
화의 기본 기법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소개한 책으로 유통범위가 넓어 근대 동양화의 발전에
그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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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조선후기의 소나무 작품 분석

1.겸제 정선의 소나무

겸재 정선(1676～1759)은 우리나라 회화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
화로 화성의 칭호를 올려야 마땅한 인물이다.그는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고유화법을 창안해서 우리 산천을 소재로
그 내재된 아름다움까지 사진(寫眞)해 내는 일에 성공한 진경산수화의 대성
자이기 때문이다.즉 겸재는 사생을 통해 대상을 완벽히 구현할 줄 아는 사
실법적 눈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謙齊松을 창안한 창의성 두 가지 모두를 겸
비한 인물이었다.

우리의 산천을 직접 다니며 우리 시각으로 그린 진경산수의 명작이 여러
점 나오는데,특히 72세에 완성한 ‘금강내산(金剛內山)’은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암봉을 마치 한 떨기 흰 연꽃송이처럼 화폭에 담아내 진경산수의 결정
체로 평가된다.

정선은 기이한 산천의 모습이나 안개 낀 풍경 등 머리 속으로만 상상한
경치를 그린 관념 산수화에서 벗어나 우리 산천을 직접 보고 그린 진경(眞
景)산수화22)를 완성했다.
“정선에 와서야 우리 산수화가 개벽되었다”는 같은 시대 화가 조영석의 표
현처럼,그는 조선 300년 산수화의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낸 천

22)조선말기 정선에 의해 형성된 화풍을 말한다.우리나라의 실경을 남종화에 바탕을 두고 발전된
정선 특유의 화풍을 가미하여 그린 산수이다.이 화풍은 조선후기의 화원들 사이에서 추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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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화가다.

<사직노송도>도판 4
구불구불 용트림하는 듯 한 노송 한 그루를 화면 전체에 걸쳐 압도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늘어진 가지를 받쳐주는 받침대만으로 높이나 공간감을
제시하고,일체의 배경 없이 소나무의 모습을 부각시킨 걸작이다.일반적으
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의 모습과는 달리 특이한 형태의
반송인데,정선이 실제로 사직단에 있던 소나무를 소재로 하여 실상에 가깝
게 그려냈다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다.사직단에는 일제시대까지 소나무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왼쪽 상단 제목에 ‘사직송’이라고 하여 이 그림의 소재가
사직단 소나무임을 밝힌 점,그리고 12개의 나무기둥으로 나뭇가지를 받치고
있는 표현 등은 실제 보고 그렸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대폭의 화면 전
체에 세 갈래로 뻗어 나와 나지막하게 땅위를 굽어져 기어가는 노송을 표현
하였다.무성한 솔잎이 푸르스름한 담채로 표현되어 있고,특이하게 꼬여진
나무 둥치나 소나무 껍질의 묘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왼쪽으로
뻗은 가지에는 솔잎이 거의 자라지 않고 말라버린 모습이다.그에 반해 다른
두 가지에는 무성하게 솔잎이 자라났다.배경을 생략했을 경우,공간감을 표
현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정선은 12개의 받침대를 놓아 그것으로
인해 공간감을 의도하였다.줄기의 구불거림이나 세세한 붓질로 입체감을 형
성한 나무껍질의 묘사 등에서 사실적인 표현의도를 읽을 수 있다.‘사직송
원백’이라 쓰고 ‘謙齊’라는 도장을 찍었다.

<노백도>도판 5와 <고송도>도판 6
두 그루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각각의 화폭에 담은 대련이다.하나는 오른



-23-

쪽으로 치우친 변각구도,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치우친 변각구도로 그려진
것으로 보아 원래 이 두 그림은 대련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일반적
으로 소나무의 생태학적인 의미에서 고송은 ‘말라죽은 늙은 소나무’를 지칭
하는데,미술이나 문학에서 고송은 모진 시련에도 꿋꿋하게 지조를 지켜나가
는 선비의 올곧은 자태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거침없이 시원한 필
선으로 윤곽선을 그리고,중간의 나무 본연의 색깔인 갈색을 칠하고 질감표
현은 생략하였다.잔가지가 아래로 쳐진 소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솔잎
이 많이 묘사되지 않아 고송의 특징을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솔잎은 먹
으로 다소 산만하게 그렸고,솔잎 아래에 녹색 선염을 가하였다.‘枯松 謙艸’
라 관서하였다.
잣나무는 활엽수의 느낌을 위해 어지럽게 점을 흩어 찍었다.S자를 그리듯
굴곡을 이루는 나뭇가지는 호암미술관 소장 <노백도>를 연상하게 한다.大
春이라 관서하였다.

<의송관폭도>도판 7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 있는 선비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삼용추혹하,
유연견남산(三龍湫瀑下,悠然見南山)’이라 적혀있는 화제에 의하면,영덕과
포항 사이에 있는 태백산맥 끝자락에 잇는 내연산 용추계곡의 폭포를 그린
진경산수가 된다.여섯 번째 쌍폭인 관음폭과 일곱 번째 폭포인 연산폭을 끼
고 있는 용추계곡은 내연산 계곡에서 가장 절경을 이루는 곳으로 알려져 있
다.영조 9년(1733)봄에 58세의 나이로 청하 현감으로 부임했던 정선이 가
까운 곳에 위치한 명승,내연산 삼용추를 찾았을 가능성은 충분하고,실제로
내연산 폭포를 그린 정선의 다른 그림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이 그림도 역
시 내연산의 실제 소나무를 그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사실 평범한 듯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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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그림이 화제만으로 진경산수로 보아야 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재미있는 점은 화제의 뒷부분인 ‘유연견남산’은 사실 도연명의 ‘음주’시의 한
구절이라는 점이다.즉 사실성에 바탕을 둔 진경의 소재와 관념적인 시구가
어우러져 하나의 화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다람쥐>도판 8
소나무 위에서 솔방울을 가지고 놀고 있는 다람쥐 한 마리를 그렸다.겸재
정선은 일반적으로 진경산수만 주로 그린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사실 정
선은 안 그린 장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경산수,고사인물
화,화조영모화,초충도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였다.이 그림은 �고씨역대
명인화보(顧氏歷代名人畵譜)�에 실려 있는 명대 도성의 다람쥐 그림을 참고
하여 그린 것이다.다람쥐가 솔방울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까먹고 있는 것
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나,정감있게 묘사하였음은 분명하다.다람쥐는 털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모사하였다.나무는 오른쪽으로 과감하게 누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다람쥐가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갈색으로 색을 입히고 진한
갈필의 먹선으로 질감 표현을 하였으며,솔잎은 일반적인 차륜법이나 반차륜
법이 아니라 좀 더 실제 솔잎에 가깝게 표현하였다.겸재라 관서하고 ‘元’
‘伯’두 과의 주문방인을 찍었다.

<송암복호>도판 9
겸재식의 노송법 대로 휘어져 올라가 가지를 드리운 거목을 연지빛으로
윤곽을 훈염하고 둥치는 송린(松鱗:비늘처럼 생긴 소나무껍데기)을 배열하
여 사실성을 강조했으며,가지 역시 담묵선과 연지빛 훈염으로만 처리했다.
그런데 굴경(屈勁:굳세게 구부러짐)한 곡법의 묘가 용틀임을 연상시켜,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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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속에 잠겨드는 한 마리의 창룡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청색훈염 위에 앙두점(仰頭點)23)으로 속력 있게 쳐나간 솔잎 표현이 더욱
노송에 핍진(逼眞)한 생동감을 더해 준다.서너 개의 둥근 바윗돌이 시내 중
간에 솟아나서 여울을 만드는데 시내 저편으로는 겸재가 즐겨 쓰는 미가원
수법(米家遠樹法)의 수림이 전개된다.담청의 훈염이 이를 연하에 잠기게 하
여 심산의 정취를 드높여 준다.종교적인 소재까지도 조선화시킨 겸재의 기
량을 엿 볼 수 있는 작품이다.

<노송영지>도판 10
정선이 80세 때 그린 것으로 노송과 영지가 함께 결합하여 축수의 상징성
을 띄고 있는 작품이다.노송과 영지가 함께 결합되어 그려진 것은 중국 고
대로부터의 일이며 노송과 영지가 각각 주객이 되고 상산사호 같은 은일고
사와 관련지어져 문인화의 화재로서 존중받았다.소나무와 영지는 장수의 의
미이며 이러한 길상적 의미로 인해 이 작품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큰 화폭에 거대한 노송 한 그루가 대각선 구도로 역동감 있게 그려졌으며
화면 오른쪽 아래의 반근으로부터 왼쪽 상단에 이르기까지 마치 소나무가
용인양 꿈틀대는 굴곡을 그리며 힘 있게 뻗어나갔다.세차게 줄기를 타고 흐
르던 흐름은 나무 끝에서 같은 식으로 가로지르는 잔가지들이 반복해서 막
아주며 영지는 왼쪽 아래의 나무줄기와 솔잎으로 구획도니 공간에 배치하였
는데 소나무 줄기의 강건함에 비해 가볍고 부드럽게 그려졌다.그 반대편 여
백에 “乙亥秋日 謙齊八十歲作”이라 밝혀서 작품이 갖는 회화사적 의미를 높
여 주었다.<노송영지>에서도 나무의 줄기가 전면에 부각되고 잎은 후면으
로 빠지는 정선식 나무 표현 특징이 보여진다.

23)머리가 쳐들리도록 옆으로 길게 휘어 쳐내는 점.늙은 소나무 잎을 그리는데 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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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본궁송>도판 11
함흥본궁은 이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았고 또 그 후에도 왕위계
승권을 둘러싼 왕자들간의 싸움이 생겼을 때 이를 피해 와서 살던 이태조의
향저였다.여기에는 본래 이태조가 손수 심었다는 여섯 그루의 소나무가 있
었는데 1624년 이후 네 그루가 말라 죽고 두 그루만 남았다는 기록이 전하
나,겸재가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세 그루가 있었던가 보다.

<시화환상간>도판 12
겸재가 양천현령으로 부임해 가는 것은 영조 16년(1740)경신년 초가을 경
이다.이때 겸재는 단금의 벗인 사천 이병연과 단둘이서만 석별의 정을 나누
면서 시화환상간 즉 ｢시와 그림을 서로 바꿔 보자｣는 맹약을 굳게 하고 떠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부임해 가자마자 겸재는 양수리 일대로부터 양천현 일대에 이르는
한강 주변의 명구승지를 화폭에 담아 부지런히 사천에게 보냈고 사천도 이
에 화답하는 시를 빠짐없이 지어 보냈던 것이다.
어느 때는 그림이 먼저고 어느 때는 시가 먼저였던 모양인데 이 그림은
시가 먼저 가서 그려진 것인 듯하다.이 그림 바로 다음 장에 이런 시찰이
장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겸재와 더불어 시가 가면 그림이 온다는 약속이 있어서,기약대로 가고
옴의 시작을 한다.”
“내 시 자네 그림 서로 바꿔 봄에,그 사이 경중을 어이 값으로 논하여 따
지겠는가.시는 간장에서 나오고 그림은 손으로 휘두르니,누가 쉽고 누가
어려운지 모르겠구나.”-신유 중춘에 사제
이 시찰을 받고 겸재는 사천과 단둘이 북악산 아래 개울가 어느 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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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시전과 화전을 펴놓고 단둘이 시화를 논하며 시화환상간의 약속을
하던 그날의 정경을 떠올리며 그대로 그 장면을 그려냈던 것 같다.
그림기법은 파묵(破墨),발묵(潑墨)과 훈염법(暈染法)이 화법의 기조를 이
루던 겸재 만년기의 특징이 구석구석 배어난 것으로 몰골묘(沒骨描)와 감필
(減筆)24)로 추상한 거송(巨松)의 표현이나,발묵법에 가까운 묵찰(墨擦)로 파
묵한 바위와 토파(土坡)의 표현,청묵의 훈염으로 일관한 임상,첨두점을 보
태어 나타낸 초상 등 어느 것 한 가지도 극도의 노련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여산초당>도판 13
중국고사도이기 때문에 전체 구도는 ｢고씨역대명인화보｣의 <범관산수(范
寬山水)>를 염두에 두고 약간 변형시킨 듯하다.그러나 초당 앞의 네모진 연
못이나 수림의 배치 등에서는 겸재가 즐겨 그리던 <청풍계>나 <서원소정>
의 실경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산봉우리나 암석의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와운준(渦둥雲皴;
뭉게구름이 뭉실뭉실 소용돌이치며 일어나듯 하는 모양의 필선을 거듭하여
산봉우리를 표현해 내는 선묘법)을 써서 뭉게구름이 일어나듯 산을 처리하고
미점(米點)과 수직준(垂直皴)을 요소에 배치하여 창윤고절(蒼潤高絶;짙푸르
고 높게 솟구침)한 산세를 강조하는 것은 고씨화보의 <범관산수>에서 보인
산석법을 진경화풍으로 자기화시킨 겸재 독자의 필법이라 할 수 있겠다.
소나무 둥치를 굵은 두 줄의 묵선으로 사정없이 그려내고,그 위에 담적
(淡赤)훈염(暈染)을 가하며,농묵(濃墨)의 자송점(刺松點;소나무 잎을 반원

24)붓을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적게 사용하여 최소한의 선으로 그리는 기법으로 자유분방하
고 재빠른 속도로 움직여 주로 인물화의 사의적 표현에 많이 쓰임.남송의 양해가 전통을 세웠
으며 선증 화가들이 즐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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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위만 보게 표현하여 찌를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솔잎 표현법,주로
늙은 소나무를 그릴 때 사용한다.)으로 솔잎을 짙게 처리한 다음 담청(淡靑)
으로 훈염하고 간간 그 위에 덧점을 쳐서,죽죽 벋어 올라가 청청하게 가지
를 드리운 우리 주변 소나무의 특징을 잘 표현해 내고 있다.특히 솔잎의 훈
염은 구름이 서린 듯 안개가 끼인 듯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고산심처의
별천지를 상징한다.

<무송관산>도판 14
소나무는 굵은 윤곽선이 두드러지고 줄기 가운데는 희개 남긴 채 비늘모
양의 동그라미가 반복되어 그려져 있다.위로 뻗어가던 줄기 끝에서 가지들
이 사선으로 꺽이면서 아래로 방향을 틀어 반전에서 오는 멋과 힘이 있어
보이도록 하였다.나뭇잎은 강한 느낌의 자송점으로 촘촘하게 그렸으며 줄기
를 전면에 잎은 줄기 뒷편 부분만 그리는 정선 소나무의 특징이 그대로 나
타나고 있다.

<고사관폭>도판 15
일금일서로 폭포를 찾아 납량의 지락을 즐기는 고사의 한유를 소재로 하
여 그린 그림이다.아마 주인공이 겸재 자신인지도 모르겠다.두 턱져 쏟아
지는 폭포의 수량도 대단하여 한여름 비온 뒤의 정경인 듯한데 산색도 맞추
어 짙푸르다.어느 곳의 진경도 아니건만 마치 삼부연이나 내연산 폭포 아래
인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겸재가 진경화법을 가지고 이념산수를 그렸기 때
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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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정금>도판 16
67세 시 그림인 �연강임술첩�과 76세 작인 <인왕제색>에서 보이는 정선
(鄭敾)이라는 사방 26밀리미터의 방형백문(方形白文)인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도 70세 전후한 시기의 작품인 듯하다.제화시 글씨도 노필이
다.
도현세(倒懸勢)의 우람한 산봉의 단순한 표현이나 직설적인 폭포의 배치,
훌미근하게 키 큰 장송아래 앉은 탄금의 주인공,폭포져서 내리는 물을 마시
는 맞은편의 사름 등이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소박하고 꾸밈없이 화폭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박진한 회화감각으로 승화되고 있다.

<노송대설>도판 17
겸재는 먼저 오랜 세월 풍상을 견디며 우람하게 자라난 늠름한 장송 줄기
와 가지를 먹으로 호쾌하게 그어대어 간략하면서도 힘있게 표현하였다.굵은
나무줄기는 사선으로 솟구쳐 가운데에 딱 멈추었고 여기서 다시 세 갈래의
줄기로 갈라져 화면 가득 소나무 가지가 채워졌다.그리고 가지 끝에는 수많
은 솔잎들이 무성하게 달려 있다.
솔잎 부분의 종이 바탕에 먼저 푸른색으로 물들인 후 그 위에 진한 먹으
로 무수한 솔잎들을 하나하나 그려내었다.다시 이 위에 호분을 퍼트려 눈
덮인 모양을 나타냈는데,줄기 윗부분에도 호분을 얹어 소나무 전체에 함박
눈이 내린 모습을 잘 드러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장송의 웅장함과 여기에 함박눈을 잔뜩 이고 있는 소
나무의 푸르름이 잘 조화되어,“잘 자란 큰 소나무가 흰 눈이 천지에 가득할
때 홀로 푸르고 푸른”모습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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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능호관 이인상의 소나무

능호관 이인상(1710～1760)은 조선후기 남종문인화풍의 대표적인 문인화가
이다.
이인상은 시․서․화 모두가 뛰어나 삼색이라고 불렸으며 전각으로도 유
명하였다.그는 인조때 영의정을 지낸 이경흥의 현손이었으나 증조부가 서출
인 까닭에 신분상으로 명가의 서출이라는 위치에 있었으며 완고하고 강건한
그의 성격은 그림에서도 고아하며 간결하고 문기가 넘치는 화법으로 표출되
었다.
이인상은 소나무에 관한 한 자신의 기개와 이상을 가탁한 작품들을 많이
남겨 소나무 화가로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까다로운 감식안으로
유명한 추사도 이인상의 서화에 대해 문자향․서권기가 있다고 상찬해 마지
않았듯이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문인화가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
은 고금을 망라하고 아무도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그의 말년에 세속에 뜻을 버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雪
松圖>와 <劍仙圖>같은 대표적인 작품을 남겼는데 이 작품들은 소나무와 자
신을 일치시켜 마치 이인상의 자화상을 보는듯한 느낌을 일으킨다.이는 선
비의 이상향으로써의 소나무와 이인상의 삶이 一致하고 있어 그대로 소나무
그림에 투영되어 物我一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인상 畵風은 당대와 후대 사대부 문인화가뿐 아니라 화원들에게 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이윤영,정수영에 이어지는 건필과 독필의 구사는
소치 허련25)의 산수화로 이어지고 이인상에서 윤제홍으로 이어지는 담묵과

25)허련(1809-1892):전남 진도출신으로 호는 小癡.초명은 維,후에는 鍊으로 바꾸어 부름.자시는
摩詰로 당나라 유명한 왕유의 자서를 일부러 땄다고 전한다.詩書畵 三絶로 산수,인물,매화,
죽,노송,모란,파초,괴석 등 다방면의 소재를 능숙하게 다루었으며,�小癡實錄�에 그의 생애와



-31-

담채는 북산 김수철 등에 의해 이색적인 화풍으로 발전해 나간다.

<설송도>도판 18
수직으로 화면을 양분하는 소나무와 그 뒤로 크게 휘어진 소나무를 대비
시킨 문기가 돋보이는 그림이다.늙은 소나무가 낙락장송이 되어 눈서리나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다.
화면 아래 구석에는 예리하게 각진 바위가 있어 척박한 환경임을 강조해주
고 잇다.그림의 배경에 엷게 회색으로 덮인 솔잎 주변과 나무줄기 주변의
색이 칠해지지 않은 곳이 눈 덮인 것으로 보이도록 의도하였다.소나무 그림
중에서 눈 덮인 소나무를 그린 조선시대 그림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서
얼의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인상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울분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올곧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지조를 이 그림에 담아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검선도>도판 19
‘倣華人劍僊圖奉贈醉雪翁’이라고 관서되어 있는 이 그림은 어느 중국인 화
가의 <검선도>를 모방하여 그린 것으로 취설옹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작품
임을 알 수 있다.취설옹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두 그루의 소나무
를 배경으로 선인의 수염이 미풍에 휘날리는 모습인데,고고하게 살고자 했
던 이인상의 굳은 의지가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칼을 찬 선인은 여동

화력이 잘 기록되어 있음.윤두서,김정희,권돈인,초의선사,헌종,흥선 대원군 등 당대 왕공
사대부들과 인연을 맺고 깊이 교유하면서 자연적으로 그의 화명이 권문간에 자자하게 되었다.
이들 중 1839년부터 초의선사의 소개로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원말 사대가였던
예찬,황공망의 화풍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구축하여 스승인 阮堂으로부터 “압록강
以東에 소치를 따를 자가 없다”는 말과 또,“소치의 그림이 나보다 낫다”는 극찬을 받았다.숭
고한 사의의 표출을 목표로 삼았으며 소치란 호는 스승인 완당이 원말의 대표적 문인화가였던
대치 황공망을 염두에 두고 붙여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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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칼을 서얼의 중인신분이 가지는 울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인상의 자화상 이미지로 보는 견해도 최근 나온 바 있다.
이인상은 ‘송하인물’형식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평양 조선 미술박물관 소
장 <송하독좌도(松下獨坐圖)>(종이에 먹,80.0×40.4)에서 소나무는 전체적인
형태가 <검선도>의 소나무와 동일한데,필선이 훨씬 대담하고 간략하게 구
사되어 <검선도>와 비교된다.

<송하관폭도>도판 20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이인상의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그림에는 중국 산수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松下獨坐,觀瀑,天池石壁의 소
재들이 한 화면에서 모두 담고 있는 독특한 구도이다.작품속 소나무는 우리
나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寫意畵한 것이라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한국
적인 정취가 풍긴다.화면 중앙 아래쪽에 연륜과 푸르름을 자랑하는 노송이
누운 듯 휘어져 선면 그림으로써의 안정된 구도를 취하여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그 동안의 다른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중심핵이 있음으로 해서 그
림은 매우 안정감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나머지 요소들이 열린 공간으로
퍼져 나간다.
중심으로 하여 원경 오른쪽에는 상서로운 문양 같은 구름과 석벽으로 내
리꽂듯 쏟아지는 시원스러운 폭포가 떨어지고 있다.이를 왼쪽에서 고고하게
앉아 고사가 망연히 쳐다보고 있다.그리고 위쪽 여백에는 낙관과 활달한 필
치로 그림과 어울리는 화제가 씌어 있다.

성난 폭포는 창 밖의 발을 내려주고
떠도는 구름은 햇무리에 그늘을 만들려 하네.
가을날 山葫崖에 올라 구겨진 부채에 두 번째로 그리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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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를 보면 폭포를 簾으로 비유하며 창밖을 가려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인상이 세속을 가려버리고 싶은 내면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메마른 갈필과 깔끔한 담채,그리고 적절한 渲染으로 문기 어린 화풍을 보
이고 있다.
선을 많이 쓰지 않는 이인상 특유의 고매함과 갈필로 그려진 수피의 표현
과 상부의 잎이 붙지 않은 채 돌출되어 있는 마른가지,암반 위에 살짝 내
놓은 뿌리의 모습은 대담하면서도 작은 부분까지 흠이 없는 이인상의 뛰어
난 경지를 볼 수 있다.바위에서 솟아오른 듯한 소나무 아래 폭포를 관상하
는 주체로서의 인물은 매우 작게 그려 무위자연을 강조하였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먼저 소나무를 보고 이어 폭포를 보게 된다.이것은
소나무,바위와 폭포에 철선묘가 두루 펼쳐져 있어 소나무와 바위,폭포가
혼연일체가 되어있기 때문이다.그 경계를 주인공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것
이다.나무,돌,물,사람,구름,안개 등 어느 것 하나도 개별적 형상으로 존
재하는 형상들의 집합이 아니라 道의 혼연일체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폭도는 중국에서는 唐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하여 南宋의 馬遠과
夏珪등 문인화가들은 士人氣를 표상하는 수단으로 그리기도 했다.여기서 고
사로는 선비와 무인뿐 아니라 도사나 승려,나한을 그리기도 하는데 모두 도
를 닦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다.관폭도라는 탈속적인 화제가 말해주듯 <高士
觀瀑圖>혹은 <高士觀水圖> 등의 그림은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자연을
관조하면서 자연과 합일하려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관폭도는 이렇듯 자연을 완상하는 고사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므로 대부
분폭포와 인물을 부각시키고 배경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小景山水人物畵의

26)‘努瀑忽成 窓外薕 浮雲欲張 日邊陰’‘秋日 上山葫崖 再圖寫 病韋扇面’



-34-

형식으로 그려진다.
<松下觀瀑圖>가 보여주는 경지는 일묵의 滑脫한 표현이라 할 만하다.일
묵이란 생동하고 초월적인 화격을 성취했다는 말이며,활탈이란 鄒一桂의 활
탈론에서 보이는 주장을 말한다.활이란 붓과 색이 하나같이 살아 움직인다
는 뜻이고,탈이란 화면을 벗어난 자율적인 정신이라는 말이다.사실 황홀이
란 이 경지를 넘어선 경계일 것이다.27)

<선면송석도>도판 21
기암에 뿌리를 둔 노송의 힘찬 생명력과 기개를 살린 작품으로,꼿꼿한 필
선과 선결한 담채가 마치 그의 해맑은 정신세계를 은유해 주는 듯한 문기
(文氣)에 가득 차 있다.반은 떨어져나간 화제(畵題)중간쯤에는 ‘윤지지의
(胤之之意)’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는 ‘胤之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이윤영
이 김무택을 위해 그려 주었던 <청수교사도(淸修僑舍圖)>와 같은 장소를 그
린 것으로 추측된다.

3.고송유수관도인 이인문의 소나무

이인문(1745～1824?)은 한평생 궁중화원으로서 그림을 그렸으며,정조7년
(1783년)에 궁중화원이 되어 차비대령화원(差備待令畵員)28)으로 삼십년을 일
했다.33세 때는 종 6품 낭관 벼슬인 주부로 활동하였고,당시의 이름난 화
가들과 친교를 맺고,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폭넓은 화풍과 화격을 넓혀 나
갔다.또한 70세가 넘어도 흐트러짐 없이 기걸 찬 용모로 특히 산수화에서
27)김경자,�21가지 테마로 보는 우리미술�,다른세상,2001,p.28.
28)差備는 오늘 날 차비로 읽는 것이 표준어로 되어 있다.그러나 순조 초년에 쓰여진 혜경궁 홍씨
의 �한중록�에서 조선시대의 궁중에서는 거친 소리를 피해 자비로 읽었다.강관식.�조선후기
궁중화원 연구 상� p.20재인용,돌베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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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정형산수를 즐겨 그렸으며,필치가 호방하고 수묵의 농담이 잘 표현
되어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풍경을 자기 시대의 사회적 현실과 결합하
여 근대적인 원근법으로 그렸다.특히 古松과 流水를 빼놓지 않고 표현했으
며,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을 많이 그렷다.
그의 그림은 가는 세필로 구사하여 섬세하고 기세가 단단한 사실적인 느낌
을 많이 준다.반면 이러한 작고 세밀한 먹선의 운용이 자칫 미숙하게 느껴
질 수 있는데 그의 필선과 묵법을 부드럽고 강하면서 그 자체로 문기가 있
다고 볼 수 있다.남․북종화의 절충화풍으로 자신의 고전적인 산수화풍을
초지일관 계속 유지 발전시켜 자기만의 화풍을 형성하였다.
이인문은 호인 ‘古松流水館道人’에서 시사하듯 소나무 그림을 많이 그려
이 방면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그이 작품 중에는 겸재의 영향이 보여
지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남종화법이나 북종화법을 토대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도 여느 작가와 마찬가지로 화풍상 청․장년기에는 당시 화단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중국의 화풍을 수용하였으나 시대가 갈수록 화풍이 다양해지
면서 말년의 작품에서는 자기 나름의 화풍을 형성한 원숙한 독창성을 보여
준다.
이인문의 뛰어난 소나무 그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당대의 찬사가 전
하여 진다.

“내가 일찍이 내성에서 이공이 소나무 그리는 것을 보았는데,운필이
임리하여 일흔 노인의 필 같지 않았다.잠깐 사이에 그 꼬불꼬불 굽고,
높이 솟은 줄기와 맑고 깨끗한 푸른 비취색 잎을 이루어 내니,그 우뚝
솟은 모양이 참 모습과 흡사하여,사람들이 그를 신필이라 불렀다.”29)

29)유재건,｢이향견문록｣,｢이고송류수관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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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담소도>도판 22
이인문은 김홍도와 동갑의 친구로 지냈는데,이 작품에는 ‘을축년에 고송
유수관도인과 단구가 서묵재에서 그리고 써서 육일당주인께 드리다(乙丑元
月道人與檀丘書畵于瑞墨齊中贈六逸堂主人)’는 묵서가 있고 그 말미에 이인문
인(李寅文印 ),문욱(文郁)의 인장이 찍혀 있어 그림은 이인문이 그리고 글씨
는 김홍도가 썼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화제는 왕유의 ｢종남별업(終南別
業)｣으로 정선,김홍도 등 여러 화가들에게 선호되던 화제였다.전체 시를 써
놓았지만 그림은 마지막 두 구절,“우연히 숲 속에서 노인을 만나 담소를 나
누느라 돌아갈 줄을 모르네”의 내용을 그렸다.시구에서처럼 수염을 기른 두
노인이 강가에 앉아 물 흐르는 것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으며 그 위
로 지그재그로 기이하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그림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
다.이인문은 소나무 윤곽선을 중심으로 실제 소나무의 사실적 묘사와는 상
관없는 진하고 큰 점을 흐트러지게 마구 찍어 강조하고 있다.소나무 둥치와
가지의 묘사도 방일한 선묘를 이용하여 대담하게 하였다.솔잎은 녹색의 선
염 위로 먹선을 그어 표현하였다.

<송계한담도>선면 도판 23
송림이 우거진 사이로 물이 흐르고 화면 오른쪽에는 물가 언덕위에 모여
앉은 세 명의 선비가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화면 가운데에는 나지막
한 폭포가 흐르고 있으며 선비들 옆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볼 수 있다.그들
앞에는 아무 것도 놓여있지 않다.그 옆 소나무 뒤에는 동자가 차를 달이는
듯 않아있으나 나무에 가려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다.왼쪽 냇물 건너편으
로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겹겹이 서 있는 소나무를 뒤로 갈수록 연하고 희
미하게 처리하였다.인물을 둘러싼 소나무 중 하나는 성한 굴곡을 그리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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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소나무 숲이 주는 수직의 단조로움을 보완하는 구성적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겹쳐진 나뭇가지와 솔잎을 농담의 변화를 이용하여 자연스
럽게 표현하고 있어,이인문의 화면구성능력을 엿볼 수 있다.
관서는 고송류수관도인이라고 하였는데,이 중 ‘관’자가 지워져있어 마치
‘고송류수’가 화제이고 ‘도인’이 호를 쓴 것처럼 되었다.남아있는 글씨 아래
에 그림자처럼 같은 글씨의 흔적이 있어,현재 쓰여 있는 글씨가 이인문의
필치임에도 불구하고 후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송계한담도>도판 24
<송계한담도(松溪閑談圖)>扇面 도판 23와 같은 주제를 그렸는데,구성과
화풍이 조금 다르다.이 그림에서는 폭포 대신에 멀리 사랑의 풍경을 추가하
였는데,즉 왼쪽 바위 사이 멀리 보이는 사찰에는 몇 개의 건물관 높이 솟은
탑이 있다.화풍에 있어서도 절벽면과 바위에 갈필의 붓을 사용하여 부벽
준30)을 구사하였다.특히 전경에 큰 바위를 배치한 것 등과 아울러 절파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여기에 그려진 세 명의 인물은 역시 한가
로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그 중 뒷모습을 보이는 한 인물은 비스
듬히 누워있다.

<송림야귀도>도판 25
이 그림은 위의 두 그림과 같이 송림을 그렸는데,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
의 행위가 다르다.오른쪽 하단에 한 선비와 그의 뒤를 따르는 시동은 상단

30)부벽준(斧壁皴):북종화에서 주로 사용된 기법으로서,윗부분을 무겁게 아랫부분을 가볍게 그려
서 도끼로 찍은 것 같이 갈라진 바위의 날카로운 질감을 측필을 써서 나타낸 것으로 명암과 요
철을 표현하는 경우 사용한다.부벽준은 소부벽준과 대부벽준으로 나뉜다.소부벽준으로 그려진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당의 <만학송풍도>가 있으며,이보다 뒤에 시작된 부벽준은 남송대 마
원․하규․마린이 즐겨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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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떠 있는 달빛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마치 인물이 위치한 곳을 알
려주듯 화가는 그를 둘러싼 네 그루의 소나무만을 진하게 그렸고,나머지는
담묵으로 표현하여 농담의 변화를 통해 늦은 밤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소
나무도 듬성듬성 서 있고 솔잎도 무성하지 않아,스산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수로한거도>도판 26
이 산수도는 수려한 경관을 전면구도로 하여 근경에는 수림속에 한가한
기와집에서 노인들이 오수와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그렸고 원경은 산과 폭
포 등을 표현하였다 좌측상단에 유춘이라는 낙관이 있다.

<송하관폭도>도판 27
고송유수관도인(古松流水館道人)이인문은 단원 김홍도와 동갑의 화원(畵
員)으로 정조,순조 년간의 조선후기 화단에서 단원과 쌍벽을 이루었던 인물
이다.단원과는 교유가 깊어 서로간에 화풍의 영향을 주고받았으며,두 사람
의 그림에 각기 상대방이 써넣은 제발(題跋)이 있는 작품도 남아 있다.이인
문은 자신의 아호(雅號)에 걸맞게 계곡가 솔숲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
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송계한담도류(松溪閑談圖類)를 즐겨 그렸다.송계한담
은 조선 후기 남종화에 흔히 쓰이는 정형화된 소재였으나,이인문은 자신만
의 독특한 구도와 필치로 이 분야에 새로운 경지를 창출하였다.화면을 대각
선으로 가로지르며 서 있는 이인문 특유의 소나무 아래에,선비와 시종이 나
란히 앉아 폭포를 바라보고 있다.담채를 적극적으로 구사하고,붓자국이 보
이지 않게 선염(渲染)한 것이 마치 현대 수채화를 보는 듯한 상쾌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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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추사 김정희의 소나무

김정희(1786～1856)의 자는 원춘이며,완당ㆍ추사ㆍ예당ㆍ시암ㆍ과파ㆍ노
과 등 백여 개의 호를 가지고 있다.경주 김씨 집안에서 정조 10년인 1786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아버지 김노경과 어머니 기계 유씨 사이에 장남으로 태
어났으며 뒤에 큰아버지 노영에게 양자로 들어갔다.증조부인 김한신이 영조
의 사위로,김정희의 집안은 그가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자 조정에서 축하를
할 정도로 세도가였다.
24세 때 아버지가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연경에 체류하면
서 당시 중국의 대학자인 옹방강 등과 돈독히 교류하면서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금석문의 감식법과 서법 등을 익혔고 귀국 후에도 서신 왕래
가 잦았다.1816년 김경연과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순수비를 판독하여 그 전
까지의 잘못을 시정하였다.1819년 문과에 급제하여 암행어사,예조참의,검
교,대교,시강원 보덕 병조참판 등 높은 벼슬을 지냈다.
1840년 동지부사 시절에 윤상도 옥사가 재론되면서 이 문제에 연루되어
당파싸움에 휘말려 제주도로 유배되어 9년간의 유배생활을 겪기도 하였다.
유배지에서 그는 역대의 명필을 연구하여 자신의 독특한 필체인 추사체를
완성시켰다.그가 이룩한 독특한 서체는 그의 학문적인 깊이와 함께 오랜 유
배 생활의 고독과 연관지어 해석되기도 한다.서예를 바탕으로 그림에서 또
한 이른바 남종 문인화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특유의
개성과 천재성이 번득인다.
정선일파의 진경산수는 남종 문인화에 밀려 소나무 표현양식에도 남종문
인화풍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의를 존중하였던 추사
김정희와 고람 田琦31)등은 간결하고 생략된 필치의 일품화를 그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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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내면세계를 수목에 이입시킨 후 ‘서’를 하둣 갈필과 습필을 운용하여
조선 특유의 문인화 경지를 세웠다.32)
김정희의 <歲寒圖>는 추사가 윤상도의 옥에 연루되어 제주도에서 귀양살
이를 하고 있을 때인 1844년에 이상적의 인품을 ｢論語｣의 ｢子罕｣편의 구절
에 빗대어 칭송하여 그려준 것으로 갈필과 건묵의 능숙한 구사로 추사의 농
축된 문자향․서권기가 한 것 발산되는 대작이라 할 수 있다.측백나무 세
그루는 무심히 하늘을 향하여 뻗쳐 있고,오른쪽의 소나무는 넓게 펴진 뿌리
와 긁은 밑동으로부터 비스듬히 솟아 있다.소나무는 굵은 등체에 비하여 잎
과 가지의 표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까칠까칠한 갈필에서 느껴
지는 내재적인 힘과 극도로 절제된 묘사를 통해서 문기의 정수를 느껴지게
한다.
<세한도>는 구도와 묘사력 따위를 따지는 화법만이 아니라 필법과 묵법
의 서법까지 보아야 제 맛과 멋과 가치를 맛볼 수 있다.여기에 세한도라는
화제 글씨와 ‘藕船是賞 阮堂’이라는 낙관이 그림의 구도에 무게와 안정감을
주면서 그림의 격을 끌어올리고 있다.33)

<세한도>도판 28
김정희는 제주도에 유배 중인 스승을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새로운 자료
를 모아 보내준 역관 이상적(1803～1856)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세한도>에
담아 표현하였다.김정희는 이상적의 인품을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에 비유
하여 그려주었다.이를 받은 이상적은 감격하여 세한도를 북경으로 가지고

31)전기(1825～1854)자는 瑋公,,또는 寄玉.호는 古藍이며 별호는 杜堂.완당의 영향을 받아 크게
성공했으나 30세의 젊은 나이에 병사한 중인출신의 문인화가로 詩,書,畵에 모두 뛰어났으며
김정희를 비롯하여 조희룡,윤제홍,김수철 등과 화풍을 같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32)한동만,｢수묵의 표현방법｣,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 논문집 제7호,2002,p.310～311재인용.
33)유홍준 ｢완당평전｣,학고재,2002,p.39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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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표구하고 청대의 명사 장악진 등 16명에게 찬시를 받았다.이후 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와 김석준의 글,오세창․이시영의 배관기가 차례대로 덧붙
여졌다.
김정희의 세한도는 표제와 화면,발문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표제
부는 행서기가 있는 예서체의 ‘세한도’와 예서기 있는 행서체의 “우선!이것
을 감상해보게.완당”이라는 글로 이루어져 있다.행서체는 사선의 삐침을
강조하였는데,이는 자연스럽게 글씨 아래쪽의 소나무의 뾰족한 잎과 연결되
어 시선을 그림으로 유도하고 있다.
세한도 그림 부분은 매우 단순하다.각각 두 그루의 소나무와 잣나무,그
사이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속에서 찬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황량
하다.한겨울의 추위가 감돌고 있는데,이러한 추위는 척박한 유배지에서 느
끼는 김정희의 심리적 추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오른쪽의 노송은
가지만 있을 뿐 잎사귀가 없다.곧 말라 죽을 것 같은 존재로 김정희가 발문
에서 밝힌 ‘세한후조’와는 거리가 멀다.이는 유배지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메말라가는 김정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왜곡된 형태의 초가집도 자신의
삶을 왜곡시킨 유배지의 낯선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집과 노송 사이의 소나무와 두 그루의 잣나무는 싱싱하게 솟아 있으면서 자
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이는 변치 않는 이상적의 신의를 표상한다.발
문 부분은 줄을 쳐서 네모 칸을 만들고 굳세고 골기 있는 구양순체(歐陽詢
體)의 해서체로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담긴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오른쪽 아래에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는 인장이 있는데,이는
세한도의 의미를 함추 해주는 중요한 인장이다.
전체적으로 거칠고 메마른 필치인데,옅은 먹이 아니라 짙은 먹에서 물기
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린 것이다.까칠한 마른 붓질과 고담한 필선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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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간략한 구성과 여백의 미 등은 극도로 생략되고 절제된 듯하다.그림의
기교와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내용과 정신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서화일치
의 극치를 보여주는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한도의 발문34)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계복의 �만학집(晩學集,1841)�과 운경의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
文庫,1811)�의 두 가지 책을 보내주던,올해 또 하장령의 �황조경세문편(皇
朝經世文編,1827)�을 보내주었네.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
라서,천만리 먼 곳에서 사오고 여러 해에 걸쳐 얻은 것으로서,일시에 가능
했던 일도 아니었을 것일세.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온통 권세와 이익만을 좇
는데,그대는 이 책들을 구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마음을 쓰고 힘을 들였음에
도 불구하고,권세와 이익이 있는 곳에 주지 않고 바다 밖의 초췌하게 몰락
한 사람에게 주기를 마치 세상 사람들이 권세와 이익을 좇듯이 하였구나!
태사공 사마천이 말하기를 “권세와 이득을 바라고 합친 자들은 그것이 다
하면 교제 또한 성글어진다”고 하였다.그대 또한 세상의 도도한 흐름속에
사는 한 사람으로 잇속을 좇는 세상 풍조의 바깥으로 초연히 몸을 빼내었구
나.잇속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아니면 태사공의 말씀이 잘못되
었는가?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더디 시들음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소나무 잣나무는 본래 사계
절 없이 잎이 지지 않는 것이다.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도 같은 소나무 잣나

34)去年以晩學大雲二書寄來 今年又以藕耕文編寄來 此皆非世之上有 購之千萬里之遠 積有年而得之
非一時之事也 且世之滔滔 惟權利之是趨爲之 費心費力如此 而不以歸之權利 乃歸之海外蕉萃枯槁
之人 如世之趨權利者 太史公云 以權利合者 權利盡以交疎 君亦世之滔滔中一人 其有超然自拔於滔
滔權利之外 不以權利視我耶 太史公之言非耶 孔子曰 歲寒然後 知松栢之後凋 松栢是貫四時而不凋
者 歲寒以前一松栢也 歲寒以後一松栢也 聖人特稱之於歲寒之後 今君之於我 由前而無加焉 由後而
無損焉 然由前之君 無可稱 由後之君 亦可見稱於聖人也耶 聖人之特稱 非徒爲後凋之貞操勁節而已
亦有所感發於歲寒之時者也 烏乎 西京淳厚之世 以汲鄭之賢 賓客與之盛衰 如下비<丕+邑>榜門 迫
切之極矣 悲夫 阮堂老人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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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요,추위가 닥친 후에도 여전히 같은 소나무 잣나무다.그런데도 성인(공
자)께서는 굳이 추위가 닥친 다음의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다.이제 그대가
나를 대하는 처신을 돌이켜보면 그 전이라고 더 잘한 것도 없지만 그 후라
고 전만큼 못한 일도 없었다.그러나 예전의 그대에 대해서는 따로 일컬을
것이 없지만 그 후에 그대가 보여준 태도는 역시 성인에게서도 일컬음을 받
을만한 것이 아닌가?성인이 특히 추운 계절이라는 그 시절에 대하여 따로
마음에 느끼신 점이 있었던 것이다.
아아!전한시대와 같이 풍속이 아름다웠던 시절에도 급암과 정당시처럼 어
질었던 사람조차 그들의 형편에 따라 빈객이 모였다가는 흩어지곤 하였다.
하물며 하규현의 적공이 대문에 써 붙였다는 글씨 같은 것은 세상인심의 박
절함이 극에 다다른 것이리라.슬프다!완당노인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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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조선후기(1700～1850)35)에는 우리나라 회화사상 화가들이 기량을 십분 발
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이전의 중기와는 달리 정치가 안
정 되었으며,이에 따라 경제가 훨씬 좋아졌고 사대부계층은 물론 중인계층
에서도 문화적 욕구가 두드러지게 증대하였고 주체적 자아의식이 각계각층
에 팽배하였다.이러한 사회적 제반여건과 시대적 환경에 힘입어 한국적 특
성이 강조된 다양한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진경시대라 부르는데,진경시대는 조선의 고유색을
한껏 드러내면서 난만한 발전을 이룩했던 문화절정기를 일컫는 말이다.그
문화의 뿌리가 되는 조선성리학이라는 고유이념이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기
에 가능했다고 최완수는 말한 바 있다.36)
정선은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고유화
법을 창안해서 우리 산천을 소재로 그 내재된 아름다움까지 사진해 내는 일
에 성공한 진경산수화의 대성자이기 때문이다.즉 겸재는 사생을 통해 대상
을 완벽히 구현할 줄 아는 사실법적 눈과 자신만의 독창적인 겸재송을 창안
한 창의성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또한,이인상의 설송도를 보면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 작가의 정신세계가
화면위에 오롯이 투영되어 있다.어느 그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엄함과 당
당함,그리고 형사(形似)밖의 공간감이 넘치는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35)조선왕조 시대 회화의 년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자에 따라 각기 의견이 다르
다.대체로 임진왜란 이전인 14-16세기를 전기,그 이후를 후기로 나누어 보는 이도 있으며 3기
로 구분하여 보는 이도 있으나 조선왕조 시대 화풍의 변천과 관련하여 보면 이동주 박사가 주
장한 3기 설이 가장 타당성 있게 느껴진다.즉,그는 중종 년간까지를 전기로,중종년간부터 숙
종년간(1674-1720)의 전반까지를 중기로,그리고 숙종년간후반부터 구한말까지를 후기로 나누었
다.�한국 회화사�,서울:일지사,1980,p.154-155.

36)최완수 외,｢우리 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1｣,(돌베개,1998),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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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문은 자연을 만물의 始原이자 영원무궁한 것으로 생각하여 표현하였
다.이는 대자연의 변함없는 무궁함을 바탕으로 인물,수목과 산의 布置에
있어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노송대신 이인문 특유의 나무를 배치시켰으며,
남북종화의 절충화풍으로 자신의 고전적인 산수화풍을 초지일관 계속 유지
발전시켜 자기만의 화풍을 형성하였다.
소나무 그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정희의 <세한도>이다.<세한
도>는 간결하고 생략된 渴筆과 乾墨을 운용하여 文字香․書卷氣를 한껏 발
산하고 내재된 힘이 극도로 절제된 묘사를 통해서 文氣의 정수를 느끼게 하
였으며,앞부분은 바른 秀筆로써 무욕의 일필의 맛으로 농축된 사의성을 분
출하였다.추사와 추사파의 소나무는 주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문기와
심의를 담고 있어 기교로서는 따를 수 없는 畵格을 지니고 있다.
소나무 그림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한국적 자연관과 미의식을
바탕으로 살펴봄으로써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한 단면을 이어주는 계가를
마련해준다.우리 선조들은 대상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나 의도를 주입시켜 이상향이나 정신세계로
재창조해냈다.한국인의 정서와 정신을 바탕으로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탈속과 풍류의 상징으로,정신성과 형식미의 표상으로 그려져 온 소나무 그
림들은 한국의 자연관과 시대적 미의식에 면면히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적 정체성을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지녔다.
소나무만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야릇하고 기묘한 형상은 예
술적인 조형성을 무한히 유발시킨다.바로 예술가의 창조적인 영감을 불러일
으키게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 하겠다.현재에도 소나무를 소재로 하여 독
창적인 조형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작가들에게 이 논고에 담긴 전통의 정신
과 격조를 현대적 조형기법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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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onTheExpressiveStyleofPineTreePaintings
inTheLateChosunDynasty

Jae-BongGo
TraditionalPaintingsMajor
Dept.ofTraditionalPaintings and
Calligraphy
Graduate SchoolofTraditionalArt
KyunggiUniversity
Directedbyprof.Gwang-ChunLee

Thehistoryofthepinetreepaintingisquitelong.Inadditiontothe
landscapes in Chosun Dynasty,the tree thatprotected the town in
DangunMythologyandtheNorthwalldrawingsofthe1sttomb,Jinpary
inGoguryeDynastyproveit.Theoldestpaintinginliteraturewouldbe
“OldPineTree”thatSolgeodrew onthewallofHwangryongtemplein
ShillaDynasty.Eventhoughitwouldnotbehandeddown,themythical
storiesarisingfrom realisticdescriptionsandexpressionsarewellknown
toeverybody allthrough theages.Inourculture,thepinetreehas
anothermeaningbeyondtheformativebeauty.
Thepinetreehasbeendeeply putdownitsrootsinavarietyof
Koreanspiritualculturessuchasideology,religion,literature,andart.
The pine tree was expressed as the home site guardian go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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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ologyandthegodwhoprotectthetowninashamanistcustom.
Thepinetreeisalsotheoneofthetenlonglivedones,soitsymbolized
the“longevity.”Asitpersistsincoldwinterwithoutlosingitsgreen
color,itwascomparedtothevirtueofhonorablemanlikeintegrityand
fidelitywhichwereregardedasthemostpreciousvaluesofhuman.
Thedescribingmethodofthepinetreeappearedinthecollectionsof
artsfrom GoryetoChosunDynastyisvariouswhenwelookoverthe
tallpineandtheoldpineasamaterialsforarts.Wecouldknow that
theshapeofapinetreedescribedlikethis,thatis,thepower,thefeeling
ofchangeablefigure,andtheelegancearesuitableforthesubjectof
drawingarts.Itcouldbeunderstoodthatjustrightthisfeelingoffigure
correspondedwiththeimagesmadethehistoryofartsofelementsof
pinetree.Finally,thepinetreewouldbeappearedastheessentialand
importantmaterialsinarts.
Aswereview thepinetreedrawingsinthelateChosunDynasty,we
couldrecognizetheseveralelementsasfollowings.Theremarkableones
among them aresomemastersby Jungsun.Hecreated therealistic
expressivetechniquesthatdescribedtheobjectperfectlysameasthereal
onebysketchingandhisoriginal‘Geomjaepinetree’.Furthermore,he
expressedthepinetreeasaseparatematerialorasubjectofthescene
todescribethelandscapeforrealinhismasters,<Snow PineTree>,
<Thehermitwithasword>byLee,Insang,pineswereexpressedasa
symbolicmedium ofConfucian Integrity and Constancy becausethey
wouldnotwithereveninseverewinterofsnow andkeeptheirgr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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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sandshapes.
Lee,Inmoon,<Gosongyousukwando> made<Theenjoyabletalkinthe
pinewoodby thestream> which wasthestandardized materialand
commonlyusedat‘Namjonghwa’inlateChosundynasty,intothenew
stateinthisfieldwithhisown,uniquecompositionandtouch.
ChusaKim,JungheecombinedtheformativecoreofNamjonghwawith
the realexistentexperience ofJeju exile,and returned itto more
fundamentalandessentiallimit.Afterthen,heexpressedthecharacterized
andelegantspectaclelandscapesthatwerebasedontheoldones,butit
openedthenew worldby projecting hiscalligraphictouch with long
efforts.
Thepurposeofthisresearchistomaketheartsnourishedinthese
daysbydiscussingtheaestheticconsciousnessthroughconsiderationand
researchofthemeaningsofthepinetreedrawingsthatcontain the
uniquevaluesinourdrawingsandourancestors'aesthetic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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